
보훈공단

동우회 소식
會    訓

親睦과 相生속에

永遠한 報勳의

참된 섬김

보훈의 참뜻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선열들의 

고귀한 정신을 잊지 

않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초청 오찬 참석/동우회장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1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대한민국상이군경회를 비롯한 보훈 단체와 보훈가족·국가 

유공자 등을 용산 소재 전쟁기념관으로 초청하여 격려하고 

오찬을 같이 했다. 이현옥 동우회장은 이날 상이군경회 임원 

자격으로 초청되었다.

’22년도 상반기 동우회 임원 간담회 개최
보훈공단 동우회는 지난 6월 30일 서초동 소재 

한정식 식당에서 동우회 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 사태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은 회원을 격려하고, 동우회 활성화를 위한 계기 

마련과 후원금을 기탁한 회원을 격려하는 목적으로 

개최했다. 간담회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부회장, 감사, 

이사 등 24명이 참석하였으며 이홍식 사무총장이 

참석자 소개와 동우회 현황 등 현안 사항에 대해 

보고했다. 이현옥 동우회장은 인사말에서 “동우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하며 “정회원 확보와 ‘소액기부 캠페인’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 회장은 

후원금을 기탁한 회원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참석자 모두에게 기념품을 전달했다.

6월 호국보훈의 달 
대전보훈요양원 위문
이현옥 동우회장 [(주)상훈유통 회장]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6월 9일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국가유공자의 재활과 보호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대전보훈요양원(원장 정도일)을 방문하여 보훈가족 

어르신들을 위로하고 건강을 기원하며 우리 쌀로 

▶ 동우회 행사 적극 참여

보훈공단 동우회는 코로나19로 중지됐던 동우회 행사를 지난 6월부터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2년도 보훈공단 사무직 공채 필기시험 감독관 위촉(6월 26일)과 ’22년도 상반기 동우회 임원초청 

간담회(6월 30일)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직종별 간담회, 자원봉사 

활동, 골프, 산행 등을 연간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우회 활성화를 위해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동우회 정관에 따라 공단 현직도 회원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회원에 가입하면 정기총회 참여와 경조사 지원, 기념품, 회보 등이 제공됩니다. 현재 회원 가입은 대부분 

실장급 이상 31명이 가입되어 있으며, 동우회와 공단과의 유대와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만든 쑥떡과 홍삼음료 등 1,220만 원 상당의 위문금·품을 전달했다. 매년 호국보훈의 달 위문을 계속하고 있는 

이 회장은 “국가유공자들의 고귀한 헌신과 희생 없이는 지금의 발전된 우리나라는 없었을 것”이라며 “준비한 

위문품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라며, 대전요양원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어르신들을 가족처럼 모셔줄 것”을 당부했다. 

’22년 공단 사무직 공채시험 감독관 위촉
지난 6월 26일 실시된 2022년도 보훈공단 사무직 신입사원 공개채용 

필기시험에 동우회원 20명이 부감독관으로 위촉됐다. 이들은 경원중학교 

등 3개 학교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했으며, 사전 감독관 수행준칙 교육과 실내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여 시험감독을 무사히 마쳤다. 이번 시험은 사무직 

신입사원 23명 모집에 1,800여 명이 응시하여 7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22년 상반기 동우회 업무 감사 실시
보훈공단 동우회는 지난 6월 21일 중앙보훈병원 동우회 사무실에서 이익주 감사가 ’22년도 상반기 행정 

업무에 대한 현장 실사를 했다. 매년 2회에 걸쳐 시행하는 현장 실사는 이화춘 수석부회장이 배석했으며, 

현장실사 후에 오찬을 같이하며 동우회 업무 전반에 대한 많은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상반기 추진업무 실사 

결과 특이사항 및 지적사항은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현옥 회장과 인사하고 있다.

동우회원이 고사장에서
시험 감독관을 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임원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동우회장 앞줄 좌에서 5번째)

공  지  사  항

이현옥 회장이 위문품을 전달하고 있다.

32 33가슴에 피어나는 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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